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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계 전력수급 현장 점검
- 겨울철 전력공급의 핵심 전초기지 한울본부 방문, 전력수급 철저 당부

-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 현장 방문, 전력망 확충 의지 피력

  산업통상자원부는 1.21일(화) 국내 최대 발전단지인 한울 원자력 본부를 

방문하여, 동계 원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건설현장을 

점검하였다. 

  올 겨울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당국에서는 정비 중인 새울1호기를 

제외한 23기의 원전을 모두 가동하여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경북 울진군에 소재한 한울 원자력본부는 원전 8기를 가동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공급의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남호 2차관은 이날 신한울 2호기 주제어실을 방문하여, 발전소 운영 

현황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사전조치 현황 등을 직접 살피고, 비상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최남호 차관은 “원전 24기 중 23기가 

가동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황이지만, 방심

하지 말고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취약

개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고장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폭설, 한파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근의 동해안 수도권 HVDC* 송전선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에 

여념이 없는 근로자들과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변환소와 송전탑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송전선로를 통해 보내진 전력이 

수도권에 공급되는 만큼,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하남 동서울변환소도 조속히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직류송전방식으로 전자파 해소, 송전중 손실 저감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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